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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 한 세기 전 만약 어떤 예언가가 디지털 기술의 만개(滿開)를 점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기술이 설마 이 곳 실리콘 밸리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언할 만한 이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시 실리콘 밸리의 중심 지역인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카운티는 숲이 무성한 농업지역으로서 '밸리 오브 하츠 딜라이트'(Valley of Heart's Delight - 심장의 즐거움이 있는 계곡)라는 지명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에 견줘 샌프란시스코의 경제는 무역-금융-조선이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되돌아 보면 20세기 전반 베이 에리어(Bay Area-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는 이 하이테크 단지의 기원을 추적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곳 하이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공헌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1891년 개교한 스탠퍼드 대학이다. 어느 면을 둘러봐도 이 대학의 창설자들은 미 동부지역의 엘리트교육 지향 사립대학보다는 더 실용 지향적인 대학을 건설하려고 뛰어들었던 것 같다. 이들은 너나없이 면면이 화려하다. 이 지역을 이끈 법률가나 상공인, 주지사, 주상원의원이었고 서부 지역의 거대 철도 건설업자인 릴랜드 스탠퍼드(Leland Stanford)와 그의 영향력 있는 아내인 제인 릴랜드 스탠퍼드(Jane Leland Stanford)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초대 총장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David Starr Jordan)도 그렇다.

이를 흝어보면 무엇보다도 스탠퍼드 대학이 처음부터 실용 과학-공학에 초점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행정 당국이 지역산업을 일으키고 동시에 이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맺으려 했으며 한걸음 나아가 이같은 목적에 동감하는 대학교수들을 채용하려했다는 거대한 선견지명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한 예로 1909년 조던은 스스로 500달러를 내놓았고 다른 몇 명의 교수들도 추가 투자를 해줘 당시 졸업생인 시릴 엘웰(Cyril Elwell)이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무선통신회사를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회사는 페더럴 텔레그래프 사(Federal Telegraph Co.)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가장 큰 전자회사로 급속 성장했으며 무선통신(radio)의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하이테크 산업 육성에 스탠퍼드의 역할은 1927년 당시 프레더릭 터먼(Frederick Terman)이 이 대학에서 라디오 공학(radio engineering)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더욱 배가됐다. 터먼 교수는 저명한 스탠퍼드의 심리학자이며 지능테스트(intelligence-test)의 선구자인 루이스 터먼(Lewis Terman)의 아들이다. 터먼은 그 뒤 전기공학부의 학과장, 공대 학장을 거쳐 대학의 교무처장이 됐다. 그가 약 40년에 걸친 교직생활 동안 몰두한 것은 지역 전자회사들을 격려-지원하고 거꾸로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이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하는 산학협동이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이 학교출신인 시거드 형제(Sigurd brothers)와 러셀 바리언(Russel Varian) 등 3명의 동창생들은 소장 교수 윌리엄 핸선(William Hansen)과 함께 클라이스트론(klystron-일종의 가속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마이크로웨이브 송수신장치(microwave transmitter and receiver)개발에 착수했을 때다. 이 대학은 그들에게 실험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주고 당시로는 큰 돈이었던 매년 100달러 상당의 실험재료들을 쓰도록 지원했다.

그 대신 이들이 가지는 특허권료의 50%를 댓가로 받기로 했다. (러셀 바리언은 한동안 파일로 판스워쓰(Philo T. Farnsworth)가 텔레비전(TV)이라고 불리는 당시로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의 핵심적 기초를 개발하던 무렵 인근 샌프란시스코의 실험실에서 함께 일했었다.)

이 클라이스트론은 그 뒤 레이다 탐색 및 유도시스템, 나아가 전자가속기술(electron-acceleration technology)에서 핵심부품이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바리언 형제는 다른 스탠퍼드 연구자들과 함께 바리언 어쏘시에이츠(Varian Associates)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당시 스탠퍼드 인더스트리얼 파크(Stanford Industrial Park - 스탠퍼드대학 옆)라고 불리던 곳에 전세 입주한 첫 회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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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기업가를 양성하다 

	샌프란시스코 -- 터먼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자신의 대학생 제자들 가운데 오디오오실레이터를 개발한 주역 윌리엄 휴렛(William R. Hewlett)과 데이빗 패커드(David Packard) 2명에게 오디오 오실레이터(audio oscillator)회사를 차리도록 격려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업적은 당시에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터먼은 나아가 제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돈 가운데 일정액을투자했다. 제자들이 팔로 알토의 한 주차장에 세운 이 회사는 1939년 1월1일 휴렛-패커드사(HP : Hewlett-Packard Co.)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HP는 곧 베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다. 동시에 지난 수십년동안 수천명의 엔지니어와 경영자들을 훈련-배출시켰으며 이들도 다른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그래서 HP는 이익분담과 개방, '돌아다니면서 하는경영'(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을 포함한 일련의 경영기법들 이른바 'HP 방식(HP Way)'을 확산시키면서 미래의 실리콘 밸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무렵 주요 전자산업의 등장을 위한 기초가 구축됐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부터 이 지역의 산업적 리더십이 이미 굳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산업의 규모나 연구의 정밀성을 고려하면 이 지역은 여전히 당시 전자산업의 중심지인 뉴저지주(New Jersey)나 매사추셋츠주(Massachusetts)보다 훨씬 뒤져 있었다.

사실 앞서 나온 페더럴 텔레그래프사(Federal Telegraph)는1931년 팔로알토가 핵심시장, 공급원, 숙련 인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주요 사업부문을 뉴저지주로 재배치했다. 이는 수십년 지난 요즘 많은기술중심의 회사들이 이 곳(베이 에리어)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이 지역 전자회사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연방정부와의 계약으로 인해 성장-번영했지만 정부의 전자공학연구를 위한 전시 지원자금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다. 특히 MIT 대학과 관련 신생사들(spin-offs)에게 돌아갔다.

터먼(Terman) 자신도 정부의 전쟁지원계획에 일조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무선연구실험실(Radio Research Laboratory at Harvard)의 소장 자리를 받고 미국 동부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터먼이 1946년 공학부 학장으로 스탠퍼드에 되돌아왔을 때 그는 마이너 리그(minor leagues - 동부지역의 전자산업을 메이저 리그로 본다는 뜻)에 되돌아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당시 남긴 기록에서 "스탠퍼드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별로 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기관이 돼 있었다. 스탠퍼드는 전쟁과 연관되는 엔지니어링 및 과학적 활동의 그 어느 핵심 부분에도 깊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다.

터먼은 보스턴 지역에서의 역동적 활력(dynamism)에 깊은 감명을 받은 뒤 이를 실리콘 밸리로 옮겨오기 위해 이 지역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역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을 스탠퍼드 캠퍼스에서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스탠퍼드산업단지(나중에 스탠퍼드 연구단지로 개칭 : Stanford Research Park) 및스탠퍼드 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 후일 SRI International로 개칭)의 창설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 그 뒤 이들 연구시설은 1946년 응용과학 및 계약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같은 터먼의 노력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 1950년대들어 터먼은 록히드(Lockheed)사를 설득해 이 산업단지에 실험실을 설립하도록했고 나아가 미사일 및 우주부문을 버뱅크(Burbank - 캘리포니아 남서부 도시)에서 서니베일(Sunnyvale - 산호세 인근 도시)로 옮기도록 했다.

냉전기간 및 우주경쟁 시기에 록히드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회사중 하나였다. SRI의 연구원들은 마우스의 발명 및 무선네트워킹에서의 선도적인 작업을 포함해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련의 기술적 돌파구(a series of breakthroughs)를 만들어냈다.

또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은 IBM이 새로운 데이터 저장기술(data-storage technologies)을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에 실험실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IBM의 사사(社史)에 따르면 이 실험실은 원래 팔로 알토에 세우려고 계획됐으나 결국에는 산호세의 알마덴 밸리(Almaden Valley)에 자리잡게 됐다. 그 이유는 IBM과 같은 거대 기업에게도 팔로 알토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IBM의 이 실험실에서는 곧 최초의 하드 드라이브(hard drives)가 만들어져 나왔고 그 뒤 플로피 디스크(flappy disk)도 나왔다.

IBM의 알마덴 실험시설은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 또한 앨 슈거트(Al Shugart)와 같은 스탠퍼드 동문들을 통해 데이터저장기술 산업에서 베이 에리어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는데 핵심적인 요인을 제공했다. 앨 슈거트는 훗날 이 회사를 떠나 슈거트 어쏘시에이츠(Shugart Associates)를 세웠으며 그 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즈(Seagate Technologies)를 창업했다.

이같은 모든 요인들이 어우러져 베이 에리어를 점차 중요한 테크놀로지 센터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아직은 엄밀히 말하면 센터는 아니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기술센터'라는 영광은 여전히 MIT 및 하버드에서 가지쳐 나온 분사기업들을 거느린 보스턴 외곽의 '루트 128 벨트'(Route 128 belt)의 차지로 남아 있었다.


	


신년 특집 -- '실리콘 제국'의 성장사<3> 
유명 연구진들의 귀향 

	샌프란시스코 -- 베이 에리어(Bay Area)가 동부 보스턴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라는 유명한 반도체 연구원의 귀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56년 청소년기의 고향인 팔로 알토로 돌아가 그곳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Shockley semiconductor Laboratory)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쇼클리는 1947년 뉴저지주의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에 근무할 당시 두명의 동료와 함께 하이테크의 뼈대가 되는 자그만 스위칭기기(switching devices)인 트랜지스터를 발명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업적으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매사추세츠주 굴지의 전자제조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사을 끌어들여 이처럼 자신의 첨단 기술을 상업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바이오메디컬기기(biomedical devices) 제조업체인 벡먼 인스트루먼츠(Beckman Instruments)사의 후원을 받아 팔로알토연구소(Palo Alto lab)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샛별같은 다수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압적인 경영스타일로 여러 명의 직원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정도였다. 1년만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를 포함한 팀원 중 8명이 갑작스럽게 사직했다. 그는 화를 내며 이들 이직자들을 '8명의 배반자'라고 비난했다. 

이들 8명의 퇴직자들은 이스트 코스트 투자회사(East Coast investment company)사의 지역 책임자인 아서 록(Arthur Rock)의 도움으로 페어차일드 카메라(Fairchild Camera)와 커네티컷 인스트루먼트사(Instrument Co. of Connecticut)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뒤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팔로알토에서 시작해 그 뒤 마운튼 뷰(Mountain View)로 옮겼다. 

노이스는 페어차일드의 후원 아래 1959년 최초로 상용 집적회로(IC : Integrated Circuit)를 개발했다. 이 칩은 다중 트랜지스터(multiple transistor) 등으로 짜여진 제품이었다.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사의 잭 킬비(Jack S. Kilby)는 이 보다 1년전 다른 종류의 집적회로를 생산했다.(그래서 대부분의사람들은 킬비와 노이스를 이 기술의 공동 발명자로 여긴다.)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그 뒤 주요 방위산업 계약 업체로 변모해 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창업자들의 바램에 맞춰 사업을 해나간 것은 아니었다. 한가지 부분적 이유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돈댄 모회사들은 결코 이같은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실리콘 밸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첫째,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회사 문화는 자유분방한 의견교환과 기술의 잠재력에 관한 뜨거운 열의, 당시 주식회사 미국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배푸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특성은 모두 후일 궁극적으로 실리콘 밸리와 동일시되는 문화의 특이성이나 같다. 

둘째, 끝없는 페어차일드 종업원들의 창업행렬이다. 1968년에는 모두 떠나간 당초 8명의 창업 멤버와 이들에게 고용돼 훈련받고 영감을 물려받은 수십명의 재능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계속적으로 수십개의 회사를 세웠다.

가끔 '페어췰드런'(Fairchildren)이라 불리는 이들 개척자들은 첨단 반도체기술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특이한 문화를 널리 확산시켰다.


인텔사(Intel) 실리콘 밸리에 진입하다

페어차일드에서 갈라져 나온 많은 창업 회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체는 1968년 노이스(Noyce)와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설립한 인텔(Intel)사였다.

아서 록(Arthur Rock)이라는 투자가는 이 신생사가 사업계획서를 내놓기도 전에 전화 통화로 30분만에 이 회사에 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해주었다. 요즘은 이 보다 훨씬 더 큰 자금유치가 거의 매시간 이뤄지지만 당시 이 사건은 실리콘 밸리의 전설속에 아직도 살아 있는 대표적 일화로기록됐다.

노이스와 무어는 곧 젊은 기술자 앤드루 그로브(Andrew Grove)와 함을 합쳐 우선 반도체 메모리칩을 중심으로 하는 칩 제조사업을 시작했다. 이 칩은 당시 메인프레임 컴퓨터(중형 컴퓨터) 산업에 널리 퍼져있던 복잡한 자기코어 메모리기술(magnetic core memory technology)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빠르고 값싼 대안이었다.

사실 인텔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메모리칩 제조업체였다. 당시 이 회사는 일본 제조업자들이 더 효율적인 생산기술 및 공격적인 가격전략을 갖춘 채 시장에 진입하자 이 사업의 포기는 물론 인원 감축압력까지 가중받았다.

인텔은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급속히 성장하는 또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programmable central processing chips)'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IBM은 IBM PC의 초기 모델에 '8088'이라는 하나의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 모델을 선택했다. IBM의 이같은 구상은 이어 여러 개 IBM 호환 PC제조업체(클론 업체)로 퍼져가면서 곧바로 업무용 컴퓨팅(business computing)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인텔은 곧 해마다 수천만 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판매하게 됐다.


Translated by Michael Sol
iBiztoday.com Seoul Bureau Staff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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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록스 파크(PARC : Palo Alto Research Center)의 탄생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 밸리내 다른 곳에서 연구진들은 점차 지금의 컴퓨터 요소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연구원은 더글러스 엥겔바트(Douglas Engelbart)였다. 그는 당시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에임스사(Ames)의 직원을 거친 인물이었다. 그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회의에서 그의 발명품 중 몇 가지에 대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시연회(legendary demonstration)를 가졌다. 후일 이 발명품들은 '모든 시연회의 어머니'로 불려질 정도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초의 마우스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나 영상회의(video conferencing)라고 부르는 문자와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의 초기적인 결합 기술들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많은 아이디어들이 1970년 세워진 기술두뇌집단인 제록스(Xerox)의 팔로알토 연구센터(Palo Alto Research Center : PARC)에 의해서 실현되게 된다. 

PARC 연구진들은 그 뒤 15년간에 걸쳐 다른 어떤 연구센터의 기술개발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혁신의 포토 폴리오(a portfolio of innovations)을 실현하게 된다. (아마 예외로 친다면 멘로파크(Menlo Park)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의 실험실 정도일 것이다) 

PARC가 이룬 업적을 열거하자면 우선 '찍어서 클릭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point-and-click graphical user interface)'를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나중에 애플 컴퓨터의 매킨토시에서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대중화됐다. 이더넷 LAN(Ethernet local-area networking), 객체지향의 프로그래밍기술(object-oriented programming techniques), 레이저 프린터 및 포스트스크립트 이미지 언어(PostScript imaging language) 등 한결같이 현대 컴퓨팅의 핵심 기술들이다.

그러나 제록스가 이같은 PARC의 기술혁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후일 대표적인 '사업 실패의 불명예 사례'로 꼽히게 됐다. 반면 애플(Apple)이나 아도비 시스템즈(Adobe Systems), 3Com 등 수많은 회사들은 당시의 연구 업적으로 계속 이익을 챙기고 있다.

실리콘 밸리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하이테크 혁신(high-tech innovations)의 특별 중심지로 한걸음 거듭났다. 그러나 당시 한창 성장중이던 컴퓨터 산업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컴퓨팅의 선두주자(cutting edge)는 당시 냉장고 크기의 미니컴퓨터(minicomputer)였다. 이 컴퓨터는 수만 달러에 불과한 저가형 컴퓨터로 메인프레임(중형 컴퓨터)을 구할 여유가 없었던 대학이나 기업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디지털 이큅먼트(Digital Equipment), 데이터 제너럴(Data General), 프라임(Prime), 왕(Wang)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미니컴퓨터 제조업체들은 당시 보스턴의 교외에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루트 128(Route 128)과 이 거리의 하이테크 회사들이 생산해 낸 번영(그때는 '매사추세츠의 기적(the Massachusetts miracle)'으로 불렸다)은 오늘날 실리콘 밸리 만큼이나 유명했다. 

그러나 1985년 매사추세츠의 하이테크 산업은 심각한 하강국면에 들어간 반면 실리콘 밸리는 번영을 계속했다. 이같은 발전은 일본이 메모리칩(RAM) 시장을 쓸어가면서 이 지역의 반도체 산업을 위기로 몰아간 뒤에도 계속됐다.

이같은 행운의 반전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컴퓨팅 기술의 진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웍스테이션(workstation : 기술진과 과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컴퓨터) 과 PC가 융성한 반면 이에 버금가는 미니컴퓨터가 쇠퇴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동부의 회사들이 웍스테이션 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이 떠오르는 산업은 베이 에리어 회사들이 지배했다. 베이 에리어의 회사들로는 HP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 1982년 스탠퍼드 대학원생인 안드레아스 벡톨샤임(Andreas Bechtolsheim)의 설계에 기초해 설립된 컴퓨터판매회사로 그는 'Stanford University Network'를 약자 머릿글로 'SUN'이라고 불렀다), 실리콘 그래픽스(Silicon Graphics, 당시 스탠퍼드 교수였던 짐 클라크(Jim Clark)가 개발한 그래픽 프로세싱 칩(graphics processing chip)을 상업화하기 위해 역시 1982년 설립된 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베이 에리어는 PC가 등장하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구적인 PC 애호자들 중 한 그룹인 홈브루 컴퓨터 클럽(Homebrew Computer Club)은 1975년 멘로 파크(Menlo Park)의 주차장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수개월도 안돼 그들의 월례 회합은 여러 지역으로 부터 수많은 인파를 끌어모았다. 이 모임은 그 뒤 SLAC(Stanford Linear Acceleration Center)의 대형 강당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이 클럽의 모임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디어와 이노베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터놓고 서로 나눠가지고 마치 메인프레임 및 미니컴퓨터의 '유리 집'(glass houses)에 들어앉은 '고승'들이 액세스를 통제하고 기술혁신을 제한했던 컴퓨팅의 옛 질서를 반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됐다. 이 모임에서는 기술을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 및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결의도 나왔다. 이 결의는 당시 캠퍼스에 널리 퍼져있던 뉴 레프트 운동에 부분적인 영향을 받았다.

샌 레안드로(San Leandro)의 IMSAI, 버클리의 노스 스타(North Star), 헤이워드(Hayward)의 오스본 컴퓨터즈(Osborne Computers) 등 PC시장의 적지않은 선구적인 업체들도 베이 에리어에서 나왔으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잊혀진지 이미 오래다.

이 가운데 홈브루 멤버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1976년 만우절에 창업한 애플(Apple) 컴퓨터만이 살아남아 80년대 들어와서 PC가 보편화되면서 주요 역할을 했다. 이 회사의 역사에는 굴곡이 많았지만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특히 과학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혁신의 원천 기술도 제공했다. 

1981년 IBM PC가 등장한 뒤 'IBM 호환기종 시장'(IBM clone market)이 형성되면서 표준화된 기계의 생산과 유통은 비용가 상대적으로 싸게 먹혔던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와 같은 지역에 집중됐다.

그럼에도 많은 베이 에리어 회사들은 이같은 PC 혁명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물론 인텔은 이 PC에 혁심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했다. 반면 AMD(Advanced Micro Devices)사는 x86 계열의 제 2 호환칩 업체로서 자그만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이 지역의 소규모 반도체 제조업자들은 고성능 PC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래픽스 프로세서와 주변 컨트롤러(peripheral controllers) 등 갖가지 칩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다. 

시게이트(Seagate), 코너 페리퍼럴스(Conner Peripherals), 퀀텀(Quantum), 맥스터(Maxter), 심지어 IBM도 컴퓨터 저장 용량과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가끔 손실도 불사하며 치열한 공급 경쟁을 치렀다. 

HP는 좀더 강력한 업무용 컴퓨터시스템에 주력하는 한편 초기에 PC시장의 외곽에 머무르면서 1984년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사업을 시작해 이익이 많은 프린터 및 프린터공급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 HP는 PC판매에서도 선두자리를 지켰다.

지난 15년 동안 근거리통신망(LAN)이 등장하고 이어 인터넷 및 음성데이터 통합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 3Com 등 근거리 네트워킹 회사들은 거대 회사의 반열에 들어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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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네트워킹... 에임스 연구센터(Ames Research)의 합류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만 주변의 베이 에리어(Bay Area)가 하이테크분야에서 최고봉에 오르게 된 것은 우연히도 PC-웍스테이션의 부상과 미니(미니컴퓨터)의 침몰과 일치한다. 이는 의문이 제기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하드웨어의 진전만을 따지다보면 권력(하이테크의 중심축)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곳 북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베이 주(Bay State)라 할 수 있는 전지역은 그렇지 않은 반면 베이 에리어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새로운 기술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문만을 일으킬 뿐이다.

이 질문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현 버클리대학 애널리 색서니안(AnnaLee Saxenian) 교수가 쓴 '지역적인 잇점 : 실리콘 밸리 및 루트 128에서의 문화와 경쟁(Regional Advantage :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 

색서니언은 한 인터뷰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 지난 70년대 후반 자신의 이 석사논문에서 실리콘 밸리의 미래에 관해 그녀가 내렸던 비관적인 예언들이 왜 적중하지 않았는 지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논문에서 높은 비용 및 부적절한 인프라로 인해 이 지역의 성장은 곧 정지될 것으로 예언했었다.

그녀는 마침내 베이 에리어가 특유의 문화 및 경제적 틀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틀은 급변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이 틀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현재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분석이다. 

그녀가 '지역적 네트웍 기반의 산업시스템(regional network-based industrial system)'이라고 부른 이 모델에서는 기술의 선도주자들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기존 전통적 목표를 버리고 전문 공급업자들의 밀도높은 네트웍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고 봤다.

이같은 예를 들자면 우선 잦은 직업바꾸기로 특징지워지는 '열린 노동시장'과 같은 속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공식 조직 및 비공식 인간관계를 통하거나 심지어 회사간의 거리 격차를 가로질러 아이디어 및 기술을 거의 자유롭게 교환하는 점이다. 셋째, 결정권이 주로 개별 생산팀 및 엔지니어링 그룹에 맡겨지는 수평화된 회사 조직이다. 넷째,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도전에 역점을 두면서도 거꾸로 실패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관용 베풀기를 꼽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교육기관, 기술컨설턴트, 계약상 제조업자들, 법률회사들, 벤처 자본가들, 심지어는 자신의 돈벌이가 한 회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밸리 전체의 경제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PR전문가들과 같은 사회기반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베이 에리어가 의문의 여지없이 하이테크 혁명의 선두주자로 등장한 것을 진지하게 설명해주는 역동적이며 자기강화적인 모델이라는 게 색서니언의 주장이다.

이 분석은 야심적인 모험기업가와 기술진들이 이 지역에 왜 몰려오는 지를 설명해 주며 다른 지역에 뿌리를 가진 수많은 회사들이 이 지역의 물가고와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지사를 세워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는 지를 설명해 준다.

이것은 이 지역의 하이테크 경제가 1980년대 메모리 시장의 붕괴와 같은 실패의 와중에도 어떻게 되살아나는 힘이 있는 지도 설명해주고 이 지역이 왜 새로운 기술과 기회를 재빨리 활용할 줄 아는 지를 말해준다.

사실 이 모델과 이에 연관된 문화가 실리콘 밸리로 하여금 그 리더십을 멀티미디어나 게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등 파생시장(derivative markets)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맥을 잇게 했다는 게 색서니언의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실리콘 밸리가 이 지역의 기존 실리콘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혁명의 핵심주자로 1990년대의 인터넷 빅뱅을 선도했는 지 설명해준다는 사실이다.

색세니언은 '닷컴(dot-com)' 창업회사들이 어디에서나 위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녀는 그 창업회사들은 대부분 실리콘 밸리의 옛 하이테크 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모펫필드 해군비행장과 에임즈 연구소 유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 에리어에서 하이테크의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2개의 정부기구가 베이 에리어 주민들이 주도한 활발한 캠페인으로 1930년대에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됐다. 바로 모펫 필드(Moffet Field)에 있는 해군 비행장과 그 인근에 위치한 에임즈 연구센터(Ames Research Center)다.

1920년대 중반 미 해군은 샌 디에고(San Diego)의 키어니 캠프에 비행기 조종을 위한 웨스트 코스트 기지(West Coast base)를 건설하려던 참이었다. 이 계획이 새어 나가자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정치인과 후원자들이 이 기지를 그들의 땅에 유치하기 위해 공개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샌 프란시스코의 제임스 롤프(James T. Rolph) 시장이었다. 그는 주민들에게 베이 에리어 내에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 보자고 호소했다.

나일스(Niles)의 주민인 로라 위플(Laura Whipple)은 서니베일 인근에 있는 지난날 이나이고 목장(Ynigo Ranch)터를 제안했다. 그녀는 이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신문과 정치인, 상공회의소를 동원했다. 미 해군은 마침내 토지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시민운동가들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공적인 모금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3년여만에 47만6,165달러 90센트를 모은 뒤 1,000 에이커의 부지를 사들였다. 그들은 이 부지를 단 1달러의 돈을 받고 미 정부에 기부했다.

이 운동의 결과 1933년 건설공사 위임과정을 거쳐 당시 서니베일 해군 비행장(Sunnyvale Naval Air Base)으로 불렸던 구조물이 탄생했다. 이 게 바로 모펫 필드(Moffett Field)다. 

그리고 1939년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전신인 국립 항공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eronautics)란 미 연방기구가 이 부지의 인근지역에 여러 동의 웨스트 코스트 실험실(West Coast laboratories)을 짓기 시작했다.
 


신년 특집 -- '실리콘 제국'의 성장사<끝> 
인텔...수십억 달러짜리 비지니스 창출로 실리콘밸리 신화의 첫 장을 장식하다 

	샌프란시스코 -- 마이크로프로세서시장에서 인텔의 선두자리는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최초의 칩을 발명해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단일 칩으로서 PC를 작동시키는 중앙처리장치(CPU)다.

그보다 2년전 비지컴(Busicom)이라는 일본 계산기 회사가 초창기 반도체 제조업체이던 인텔을 상대로 자사가 계획중인 첨단 비즈니스 계산기에 들어갈 12개짜리 칩셋을 설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의 다른 로직 칩과 마찬가지로 이 칩셋의 개별 칩들은 각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선으로 연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맡은 인텔의 스탠퍼드대 출신 젊은 엔지니어이던 마시언 "테드" 호프(Marcian "Ted" Hoff)는 비지컴이 제시한 비용의 한도내에서 과연 인텔이 12개의 칩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게 됐다.

그 대안으로 그는 4개의 칩으로 구성되는 칩셋 설계를 제의했다. 4개의 칩 가운데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 중앙처리장치 구실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호프의 제안은 동료인 스탠리 메이저(Stanley Mazor)가 다듬고 이탈리아 출신의 엔지니어 페데리코 파긴(Federico Faggin)이 실현했다. 페데리코는 인텔이 트랜지스터 2,300개짜리 회로 설계를 위해 페어차일드에서 특별히 스카웃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태어날 수 있었다.

애초의 계약에 따라 비지컴(Busicom)이 그 칩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 인텔은 한동안 주저하다 6만 달러를 주고 이 권리와 일본 회사에 제조해 주도록 돼 있던 칩 할인권을 되사들였다.

1971년 가을, 인텔은 레지스 맥케나(Regis McKenna)라는 젊은 마케팅 천재가 문안을 잡은 광고를 통해 4004라고 명명한 새 칩을 발표했다. 이 광고는 "집적회로의 새 시대 선언: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를 한개의 칩 위에"로 시작됐다.

4004는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어서 널리 확산되지 못했으나, 인텔은 재빨리 개선된 파생제품을 내놓았다.그 하나인 8080은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개인용 컴퓨터의 기본이 됐다. 이 개인용 컴퓨터는 MITS라는 앨버커크(Albuquerque)의 한 회사가 75년에 소개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알테어(Altair)라는 이름으로 혹은 킷의 형태로 직접 조립해 써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IBM이 4004의 후속으로 나온 인텔의 8088을 1981년부터 판매에 들어간 PC를 가동시키는 칩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곧 이어 IBM은 8086으로 불리는 향상된 버전으로 전환했고, 이후 인텔의 "x86" 아키텍처는 PC산업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렇다면 실리콘 밸리는 어디를 말하는가?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의 편집장 돈 회플러(Don Hoefler )가 지난 71년 "실리콘 밸리"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낼 때 그는 상당히 제한된 지역 -- 팔로 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산타 클라라 카운티 -- 만을 지칭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산호세 지역은 미국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기술센터이다. 최근 산타 모니카(Santa Monica)의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 : www.milkeninstitute.com/)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산호세 지역이 차점을 기록한 경쟁도시보다 3배나 많은 점수를 얻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 드볼(Ros C. DeVol)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 대해 하이테크 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종합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회플러가 기술한 경제현상이 과거 30년간 외부로 파급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즘 실리콘밸리는 최소한 앨라메다(Alameda)와 샌 마테오(San Mateo) 카운티의 남쪽 절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하이테크의 교두보가 이들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산타 크루즈(Santa Cruz), 심지어 마린(Marin)과 소노마(Sonoma) 카운티의 일부에서도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여러해 동안 투자은행이나 법률회사, 그래픽스튜디오, 무역출판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이테크 붐에 참여했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멀티미디어 개발자들, 웹사이트 디자이너들, '콘텐츠 프로바이더(IP)들', 전자상거래 개척자들이 몰려들자 도심으로 몰려들자 기술은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지역과 인근 지역들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무선통신에서 웹 서핑까지

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연도별 주요 기술발전들은 다음과 같다.

1910년 : 무선 기술 개척회사인 페더럴 텔레그래프사(Federal Telegraph Co.)의 전신이 스탠퍼드대의 총장 및 교수들의 기금을 바탕으로 팔로 알토에서 출범

1912년 : 산호세 라디오 방송국이 미국 최초로 정규방송을 개시

1927년 : 파일로 판스워쓰(Philo T. Farnsworth)가 샌 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텔레비전 화면(달러화 사인)을 전송에 성공

1927년 : 베이 지역 전자산업 발전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프레데릭 터먼(Frederick E. Terman)이 스탠퍼드대에서 무선공학 강의 개시

1931년 : 시민들이 서니베일(Sunnyvale)의 토지를 매입,미래의 모펫 필드(Moffett Field)를 위해 미 정부에 기부

1937년 : 시거드 형제(Brothers Sigurd), 러셀 배리언(Russell Varian), 스탠퍼드대 교수 윌리엄 핸선(William W. Hansen) 등이 현대 레이다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기초인 클라이스트론(klystron)을 개발

1938년 : 윌리엄 휼렛(William R. Hewlett)과 데이비드 팩커드(David Packard)가 팔로 알토의 차고에서 휴렛팩커드사(Hewlett Packard Co.) 발족

1939년 : 모펫 필드에서 에임스 연구센터(Ames Research Center) 기공식 개최

1946년 : 스탠퍼드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가 응용연구 및 계약연구 개시

1952년 : IBM이 새로운 데이터저장 기술(data-storag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해 산호세에 연구실 설립

1956년 : 록히드 항공사(Lockheed Aircraft)가 미사일 및 우주산업 부문을 버뱅크(Burbank)에서 서니베일로 이전

1956년 : 트랜지스터 공동발명가인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Shockley Semiconductor Labs)를 팔로 알토에 설립

1957년 : 이른바 "8인의 배반자"가 쇼클리를 떠나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사(Fairchild Semiconductor) 설립

1959년 : 페어차일드의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가 상업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최초의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개발

1968년 : 노이스, 고든 무어(Gordon Moore), 앤드루 그로브(Andrew Grove) 등이 페어차일드를 떠나 산타 클라라에서 인텔 설립

1969년 : 알파넷(ARPAnet, 인터넷의 전신)이 UCLA와 스탠퍼드를 연결하다.

1970년 : 제록스(Xerox)가 팔로 알토 연구센터(Palo Alto Research Center, PARC) 설립

1971년 : 인텔(Intel)이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선보이다.

1971년 : 잡지사 편집장인 돈 회플러(Don Hoefler)가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라는 말을 처음 만들다.

1972년 : 놀란 부시넬(Nolan Bushnell)이 아타리(Atari)사를 설립, 최초의 비디오 게임인 '퐁(Pong)' 개발

1975년 : 디스크드라이브의 개척자인 슈거트 어소시에이츠(Shugart Associates) 개업

1975년 : 홈브루 컴퓨터클럽(Homebrew Computer Club)이 멘로 파크(Menlo Park)에서 구성되다.

1977년 : 애플II(Apple II)가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매되는 최초의 완전 조립 개인용 컴퓨터로 등장

1979년 : 오라클(Oracle)이 최초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내놓다.

1982년 : 어도비 시스템(Adobe Systems), 실리콘 그래픽스(Silicon Graphics),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발족

1984년 : 애플 매킨토시(Apple Macintosh)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 graphical user interface) 보급

1984년 :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가 설립돼 스탠퍼드의 두 네트웍 관리자가 개발한 통신장비를 판매에 나서다.

1994: 최초의 상업용 웹브라우저 개발사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Netscape Communications) 설립

<끝>


Translated by Michael W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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